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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상기후로 농작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함.

• 2020년 7~8월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은 농산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쳐 사과와 배의 가격은 평년에 비해 92%, 25% 

상승하였고, 배추와 무의 가격은 각각 55%, 31% 상승함. 

• 농작물재해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2015년 1.04%에서 2020년 5.09%로 증가함. 손해율의 증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유지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역시 증가함을 의미함.  

농업인들은 미래 이상기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응에 따라 중간재비와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보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가 긴요함.

• 농업인들은 이상기후가 과거에 비해 더 자주, 더 세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래의 이상기후가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응답은 9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상기후 발생 시 농약(항생제)과 노동력이 더 많이 

사용되어 이상기후가 농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상기후 대응기술을 농사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뒤따르는 

문제’(42.0%),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31.5%) 등으로 나타남.

•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많지 않다’(42.3%),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9.6%) 등이 있었음. 이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을 보다 확대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맞춤형 정보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이상기후 영향평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분석 툴과 관련 자료의 축적이 필요함.

• 농가들에게 정확한 맞춤형 이상기후 정보와 이상기후 영향 정보, 그리고 대응기술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농가들에게 실효성 있는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과 시사점

01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에 미친 영향

1.1. 2020년 여름철 이상기후와 농축산물 피해 현황

2020년 여름철은 평년에 비해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으로 농축산물에 큰 피해 발생

장마는 평년에 비해 매우 길었을 뿐만 아니라 제8~10호 태풍이 발생하여 강우량과 강수일수가 평년에 비해 크

게 증가하였음.

• 주요 대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여름철(6~8월) 강우량과 강수일수는 평년에 비해 193.6 

~735.5mm, 1~11.5일 더 많았음. 특히, 부산과 광주는 태풍으로 인해 평년보다 약 2배 높은 강우량

을 기록함.

<표 1> 여름철(6~8월) 이상기후 현황
단위: mm, 일

구분
강우량 강수일수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2020
(평년과의 차이)

1,085.7
(193.6)

1,517.1
(735.5)

1,471.3
(683)

1,099
(229.3)

46
(5.2)

39
(3.4)

42
(1)

55
(11.5)

평년 892.1 778.6 788.3 869.7 40.8 35.6 41 43.5

주 1) 평년은 1981~2010년의 평균임.
2) (  )는 2020년과 평년의 차임.

자료: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평년에 비해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이 동반한 비와 바람으로 7~8월 농작물 총 피해 규모는 34,175ha가 침수 및 

낙과 피해를 입었으며, 2,937ha는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음.

•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농작물 8,902ha가 피해를 입었으며, 4.6ha는 유실·매몰되었음. 

•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농작물 115,028ha가 침수 및 낙과 피해를 

입었고, 185ha는 유실·매몰되었음.

• 축산의 경우 한우 1,213마리, 돼지 7,147마리, 육계 1,252,437수 등의 폐사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함.

<표 2> 7~8월 집중호우 피해 현황(농작물)
단위: ha

침수(계) 벼 논콩 과수 밭작물 채소 기타 낙과 유실·매몰

 33,492  25,655 636 691  2,030  3,354  1,126    683 2,9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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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7~8월 집중호우 피해 현황(축산물)

단위: 마리, 수

구분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토종닭 오리 염소 기타

합계 1,213 94 7,147 221,535 1,252,437 162,023 270,505 672 6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내부자료.

<표 4> 8~9월 태풍 피해 현황

구분 바비(8. 26~27) 마이삭(9. 2~3)·하이선(9. 6~7)

농작물 8,902ha 115,028ha

유실·매몰 4.6ha 185ha

시설물 12ha 177ha

가축폐사 돼지 70마리, 오리 2,000마리, 양봉 211군 한우 14마리, 돼지 1,530마리, 가금류 11천 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내부자료.

1.2. 2020년 이상기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이상기후와 소비자 후생

긴 장마와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는 농산물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관측월보 2020년 9월호). 가격 급등은 소비자 후생 감소를 의미함(성재훈 외 2019).     

• 사과와 배는 저온 피해와 긴 장마 이후 고온 다습한 기상 영향으로 갈색무늬병, 탄저병 등 병해가 발

생하여 가격이 평년 대비 각각 91.8%, 25.3% 상승하였음. 특히 태풍 영향으로 영남지역 중심으로 낙

과 피해가 발생하였음.

• 포도는 열과, 탄저병, 노균병 등 병해가 발생하였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착색과 당도 등 전반적인 생

육이 부진하여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5.6% 상승하였음.

• 배추와 무는 생육기 초기에 잦은 비로 병해가 증가하고 일조시간이 부족하여 결구가 지연되고 중량

(구중)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가격이 평년 대비 54.7%, 30.5% 상승하였음.

<표 5> 7~8월 집중호우에 따른 주요 농산물 가격변동 현황

품목 단위 기간 2020년산 평년 증가율(%)

사과 10kg/원 8~9월    80,726    42,080      91.8 

배 15kg/원 7~9월    59,684    47,649 25.3

포도 5kg/원 7~9월    23,664    22,403 5.6

배추 10kg/원 8~9월    20,103    12,999 54.7

무 20kg/원 8~9월    22,184    17,000 30.5

주 1) 평년은 1981~2010년의 평균임.

2) 사과는 홍로, 배는 신고, 포도는 캠밸얼리, 배추와 무는 고랭지 품종의 가격임.

자료: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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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인들의 보험료 및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 증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보험금/계약가입금액)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농업인

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 구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2015년 1.04%에서 2020년 5.09%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재해 면적이 큰 2018년 이후에는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품목이 변하지 않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비중이 높은 과수 4종(단감, 떫은 감, 배, 사

과) 역시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5년 1.48%에서 2019년 29.84%로 증

가하였음.

• 또한 성재훈 외(2019)에서 2001~2018년 동안 강풍으로 인한 사과와 배의 손해율 증가는 약 20%정

도인 것으로 분석됨.  

• 손해율의 증가와 더불어 재해로 인한 보험료 지급금액과 농업인들이 납입하는 순보험료와의 차이는 

점점 커지는 추세임. 이는 앞서 언급한 농업인들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유지에 필요

한 정부의 재정 역시 증가함을 의미함.

<그림 1> 품목별 손해율 변화(2015~2020년)

주: 과수 4종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연도별로 포함된 작물의 수가 상이함.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https://www.apfs.kr/front/contents/chart1ListPage.do?menuId=5366, 검색일: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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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의 전망과 대응정책 현황

2.1. 이상기후의 개념 및 전망

이상기후는 기상조건을 나타내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의 기후요소가 정해진 기준(threshold)보다 크거나 작

을 때를 뜻함.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 및 강도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고 미래에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성재훈 외 2019).  

• 강수 혹은 기온과 관련된 이상기후의 공간적 분포와 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물 부족과 홍수 관련 이상

기후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21~2040년과 2071~2100

년의 물 부족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의 물 부족이 

남부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홍수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에 비해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고온

과 관련된 이상기후(평균+2σ)는 기후변화로 인해 중부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음. 저온 관련 이상기후(평균-2σ)는 2021~2040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급

속히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폭염(최고기온이 35℃ 이상)은 중부지역과 해안지역, 그리고 경상도 내륙지역을 중심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2. 우리나라 이상기후 대응 현황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계획으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농림축산 기후변화 대

응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이상기후 관련 세부적인 대응정책을 제시함.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2040)’은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이며, 농업부문에서 고

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기상재해서비스 제공 및 예찰·방제·방역대책 강화 등의 

과제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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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이상기후에 탄력적인 농림업 생산체계 마련,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재해대비 농수산 기반 시설 관리체계 구축, 내재해형 농축산업 생

산시설 확대, 이상기후에 대한 축종별 영향 파악 및 안정적 생산성 확보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함.

• ‘농림축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1~2020)’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내재해 비닐하우스 

개발,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 수립,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핵심과제가 제시됨. 

이상기후 대응 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 대응’ 어젠다의 기후영향 예측평가, 기상재해 대응기술 

개발 등의 대과제로 수행 중임.

• 기후영향 예측평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성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생육 및 작황 변

동 평가 등이 있음. 

• 기상재해 대응기술 개발로는 기상재해 대응 농업환경정보 융합서비스 기반 구축, 이상기후 대응 작

물·축산의 피해양상기준 및 경감기술 개발, 기상재해 피해경감 내재해 농업시설 개발, 가뭄 대응 최

적 관개기술 개발 등이 있음.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추진 중임.

•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생

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 기반 구축과 농어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당 

및 배수갑문 등) 보강을 실시하고 있음.

• 홍수 발생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정부 기관에서 이상기후 중장기 정책, 연구개발, 기반 시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 단위에서 과연 이상

기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임. 이상기후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으나 적응하기에 따라 피

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이상기후 인식 및 이상기

후 대응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재 정부의 이상기후 대응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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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1)

농업인들은 미래 이상기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응으로 중간재비와 노동

력 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보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

보가 필요함.

3.1. 이상기후 및 영향에 대한 인식

• 이상기후가 보다 빈번하고 보다 높은 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농업인은 78.0%

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88.1%로 나타남. 또한 미래에 이상기후는 보

다 빈번하고 보다 높은 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0%였음.

<표 6> 농업인의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 수 비율

이상기후 인지

(전혀) 모른다 17 2.4

보통이다 139 19.6

(잘) 알고 있다 553 78.0

이상기후 느낌

(전혀) 느끼지 않는다 7 1.0

보통이다 78 11.0

(매우) 느낀다 627 88.1

미래의 이상기후는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

(전혀) 그렇지 않다 8 1.2

보통이다 55 7.9

(매우) 그렇다 635 91.0

자료: 성재훈 외(2019).

• 농업인들은 생산성에 가장 크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폭염(40.6%), 가뭄(25.7%), 태풍

(15.1%), 호우(11.1%)를 꼽았음. 

• 이상기후 발생 시 병충해 혹은 가축질병 발생에 대응하여 농약(항생제)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한

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1.9%, 78.6%로 ‘더 적게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 27.4%, 3.9%보다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이는 이상기후가 안정적인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1) 본 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성재훈 외 2019)의 농업인 이상기

후 대응 실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힘. 농업인의 이상기후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국 현지 통신

원 및 리포터 가운데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0~15일, 9월 17~30일 두 번에 걸쳐 온라인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함. 이메일 조사 대상 농가는 전체 71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4농가를 제외하고 715농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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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상기후 영향 인식

　구분 응답 수 비율

생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 요소

폭염 284 40.6

가뭄 180 25.7

태풍 106 15.1

호우 78 11.1

한파 51 7.2

기타 2 0.2

이상기후와 농약(항생제) 사용량 
증가

(전혀) 아니다 191 27.4

보통이다 214 30.7

(매우) 그렇다 292 41.9

이상기후와 비료(사료) 사용량 증가

(전혀) 아니다 244 34.9

보통이다 274 39.2

(매우) 그렇다 181 25.9

이상기후와 노동력 사용량 증가

(전혀) 아니다 27 3.9

보통이다 123 17.6

(매우) 그렇다 551 78.6

자료: 성재훈 외(2019).

3.2. 이상기후 대응 현황

• 정부 기관(품목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이상기후 정보를 받아본 경험(76.6%)은 많았지만  

그 정보를 농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2%로 낮았음. 이는 향후 이상기후 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8> 이상기후 정보를 받아본 경험 및 활용도

　구분 응답 수 비율

이상기후 정보를 받아본 경험

예 544 76.6

아니오 118 16.6

잘 모르겠음 48 6.8

이상기후 정보 활용도

(전혀) 활용하지 않는 편 151 21.4

보통 215 30.4

(많이) 활용하는 편 341 48.2

자료: 성재훈 외(2019).

• 이상기후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농업인 가운데 35.7%만이 이상기후 대응기술을 제공받았다고 응답

하였으며, 이상기후 대응기술 적용의 애로사항으로는,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뒤따르는 문제’(42.0%),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31.5%) 등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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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부 기관의 이상기후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대응기술 적용 실태

　구분 응답 수 비율

이상기후 대응기술 
제공 여부

예 193 35.7

아니오 221 40.9

잘 모르겠음 127 23.5

이상기후 대응기술 
적용의 애로사항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57 31.5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다 76 42.0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 23 12.7

이상기후 환경에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도 있다 17 9.4

기타 8 4.4

자료: 성재훈 외(2019).

•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은 소수의 농업인(17.5%)만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 교육 제공

기관은 ‘농업기술센터’(79.5%)로 나타남. 교육의 농사 활용도에 대해 66.1%가 활용한다고 응답함.

• 이상기후 대응 교육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많지 않다’(42.3%)와 ‘이상

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9.6%)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교

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 희망하는 교육 콘텐츠로 ‘작목(가축)별 이상기후별 대응기술’(49.2%),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

향’(27.9%), ‘이상기후 대응 관련 정책’(13.5%) 등으로 나타나 작목(가축)별 이상기후별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10>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현황

　구분 응답 수 비율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

예 124 17.5

아니오 555 78.4

잘 모르겠음 29 4.1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제공자

농업기술센터 97 79.5

농업기술원 9 7.4

품목 연구소 6 4.9

민간 컨설팅회사 3 2.5

기타 7 5.7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농사 활용 정도

(전혀)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15 12.7

보통이다 25 21.2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78 66.1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많지 않다 265 42.3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77 12.3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48 39.6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와 교육 안내가 없다 13 2.1

기타 2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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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응답 수 비율

희망하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콘텐츠

이상기후 현황 및 전망 60 8.9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188 27.9

작목(가축)별 이상기후별 대응기술 332 49.2

이상기후 대응 관련 정책 91 13.5

기타 4 0.6

자료: 성재훈 외(2019).

3.3. 정책 건의

• 농업인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이상기후 정책으로 ‘교육 및 홍보’(30.9%), ‘사전에 정확한 이상기후 

정보 제공’(22.8%), ‘작목별 대책 혹은 기술 지원’(14.8%) 등을 제시함.

• 농업인이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 관련 교육과 정책 홍보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정확한 이상기후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임. 

<표 11> 이상기후 정책 건의사항(중복응답 허용)

　구분 응답 수 비율

교육 및 홍보 96 30.9

사전에 정확한 이상기후 정보 제공 71 22.8

작목별 대책 혹은 기술 지원 46 14.8

정부 시설 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 35 11.3

내재해성 작물 보급 및 작목전환 지원 32 10.3

재해보험 지원 및 피해보상 25 8.0

기타 6 1.9

합계 311 100.0

자료: 성재훈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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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사점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상기후 대응 관련 맞춤형 정보의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함.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이상기후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석 툴 개발, 관련 자

료 축적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상기후 영향평가의 중요성은 국제기구 및 해외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됨. 이는 이상기후 영향평가가 이

상기후 위험관리의 시작점이며, 이상기후 위험관리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재원 배분의 중요한 기준

이 되기 때문임(성재훈 외 2019).

• 보다 정확한 이상기후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상기후 영향평가 방법론을 구축

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 의사결정 지원, 정책 모니터링, 정책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함. 현재 미국과 EU, 그리고 영국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구

축하고 이를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위험관리 정책의 계획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시작된 정보 공유 프로

젝트 MEDIATION은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 및 취약성, 이

에 대한 적응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나 기준을 마련 및 제공하고 있음. 

• 기상조건의 변화는 이상기후의 영향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이상기후의 재해비

용을 보다 정교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품목 관련 자료가 필요함. 하지만 우

리나라의 경우, 재해위험 식별을 위한 농업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농업분야의 경우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시도 단위이거나 기간이 매우 짧은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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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이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이상기후 정보, 이상기후 영향 정보, 그리고 

대응 기술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설문조사 결과, 정부 기관(품목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이상기후 정보를 받아본 적이 있는 농

가 비율은 높았지만(76.6%) 그 정보를 농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48.2%). 이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농가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못 미침을 의미함. 

•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를 하나

로 모아서 가공하여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센터나 플랫폼 구축을 들 수 있음.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

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제로 수요자가 활용 가능한 정보로 가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임. 

•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농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기후변화 적

응을 돕는 역할이 핵심임. 기상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등에서 생성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가공하여 농가에게 보급하는 가칭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임.

농업인들의 이상기후 대응을 돕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많지 않다’(42.3%),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9.6%) 등이 있었음. 이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

육 내용을 보다 확대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이상기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정기적으로 이상기후 실태 및 전망, 이상기후의 부정적인 

영향, 이상기후 대응기술 혹은 대책을 전문가를 통해 교육해야 함. 특히 이상기후 대응 교육 콘텐츠

로 작목(가축)별 이상기후별 대응기술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으므로(49.2%) 대응기술을 반드시 포

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이상기후 교육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이상기후 대응정책을 소개해 줄 필

요가 있음. 즉, 재해보험이나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정책 홍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활용, 농가 컨설팅, 매뉴얼 작성 및 보

급, 이상기후 대응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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